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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Academic Resilience of Nursing Freshmen

이주영

Lee, Joo Young

요 약 이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스트레스 대처와 학업탄력성의 관계를 파악하고, 학업탄력

성에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스트레스 대처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22년 3월 15일

부터 3월 26일까지 조사하여, 205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SPSS/WIN 25.0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대상자

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의 평균은 2.61점이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2.14점, 학업탄력성의 평균은 2.36점으로

나타났다. 학업탄력성은 자기주도학습 준비도(r=.573, p<.001),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문제중심적 대처(r=.305, p<0.001),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r=.321, p<0.001), 소망적 사고 대처(r=.344, p<0.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기주도학습 준비도(β=.498, p<.001),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β

=.203, p=.001), 전공만족도(β=.117, p=0.034)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4.8%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업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어 : 간호학과 신입생,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업탄력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tress coping, and academic resilience among freshman nursing students, and investigate the impact of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stress coping on academic resilience.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15 to 
March 26, 2022, using 205 questionnaires that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5.0.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verag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ore of the participants was 2.61, the average stress coping score 
was 2.14, and the average academic resilience score was 2.36. Academic resilience was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r=.573, p<.001), problem-focused coping (r=.305, p<.001), seeks 
social support coping (r=.321, p<.001), and hopeful thought coping (r=.344, p<.001). The variables that affected 
academic resilience wer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β=.498, p<.001), seeks social support coping (β=.203, 
p=.001), and major satisfaction (β=.117, p=0.034), and these variables explained 44.8% of the variance in 
academic resilience. Therefore, to enhance academic resilience among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that improv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promote active stress cop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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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OECD DeSeCo 이후 교육기관들은 변화에 역동적으

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기반 교육을 도입하며 의사소통

능력, 뮨제해결능력, 윤리의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

을 제시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학습과정을 만들어가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1]. 간호교육도 병원임상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간호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역량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역량과 성과 중심의 교육과

정이 강조됨에 따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학습활

동이 필요하다. 많은 대학생들은 학습하는 동안 스트레

스와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는데, 간호학과 학생들은 다

른 전공의 학생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

고되고 있다[2]. 이는 높은 정서적 책임, 힘든 시험, 건

강과 생명에 대한 책임, 고된 업무, 불리한 임상 경험,

시간 부족 등의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3].

힘든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개인의 내적 힘이

존재하는데, 이는 학업탄력성으로 학업 중 발생하는 학

업적 스트레스와 문제들을 스스로 극복하고, 성공적인

학업성취나 학교적응과 같은 긍정적인 학업을 이루는

능력을 말한다[4].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학업 탄력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만족과

전공만족이 높게 나타났고[5, 6], 임상현장에서도 원만

하고 재빠르게 적응하였고, 임상실습에서 발생하는 스

트레스, 과제부담, 대인관계 갈등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7]. 특히 간호학과 1학년생들은 생명의 존엄성, 간호

전문직관, 전공 기초교과목의 생소함과 과중한 학습량

으로 부담을 느낀다[8].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학업 탄력

성을 높이면 긍정적인 학업발달 뿐 아니라 대학생활 적

응 및 더 나아가 임상현장에서의 적응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되어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학업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가 교수자의 도움과 상관없이

스스로 학습목적을 설정하고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

하여 학습을 능력 수준에 맞도록 조절한 후 스스로 평

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다[9]. 대학 신입생들은 입시 위주

의 교육을 받아오다가 성인학습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서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선택하고 관리하는 역량을 함

양해야 한다[10]. 특히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은 전공기

초교과목을 수강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도있는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역량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학업탄력성

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 따라

서 학업탄력성에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가 영향을 미치는

지 규명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학업적 스트레스와 교내 실습 및

임상실습 등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간호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보면 스트레스 대처능력은 임

상수행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12], 간호사에게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영향

요인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13]. 또한 문제중심 대처

를 많이 할수록, 소망적 사고를 통한 대처를 적게 할수

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14]을 보아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대학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

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자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

로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규명하여 이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간호대학생의 자

기주도학습 준비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업탄력성

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자기주도학

습 준비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업탄력성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학업탄력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

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규

명하여 학업탄력성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교육을 하

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업탄력성, 자

기주도학습 준비도,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를 알아

보고,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

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업탄력성,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스트레스 대처방식를 알아본다.

⦁ 대상 간호학과 신입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셀학
업탄력성,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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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를 알아본다.

⦁ 대상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업탄력성,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 학업탄력성에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업탄력성,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스트레스 대처방식를 파악하고 학업탄력성

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학과에 1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15일부

터 동년 3월 26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대상자는 연

구참여에 동의한 자로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 할 수 있

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며,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

는 사용되지 않으며, 참여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설

명을 들었다. 수집된 자료는 컴퓨터에 암호화하여 저장

할 것이며 연구 종료 후에는 폐기할 것을 명시하여 연

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하였다.

대상자의 표본수는 G*Power3.1.9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선정하였으며 예측요인 12, 효과 크기는 중간 수준

인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표본 크기를 산출한

결과 표본 수는 184명으로 중도탈락을 고려하여 210명

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208부가 회수되었고, 그중 불

성실한 응답을 한 3부를 제외한 205부(97.6%)를 최종

자료로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는 Guglielmino가 개발한 자기

주도학습 준비도 측정 도구를 Park이 수정·보완한 총

39문항 도구를 사용하였다[15]. 이 도구는 7개의 하위

영역인 탐구적 특성, 독창적 접근, 자발적 계획, 미래

지향성, 학습에 대한 사랑, 학습 책임성, 학습자적 신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의 연구에서 본 도구의 신뢰

도 Cronbach's α값은 .91이었고[15],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891이다.

2) 학업탄력성

학업탄력성은 Kim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2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습조절(5문항),

친구지지(5문항), 부모지지(4문항), 자기통제(6문항), 긍

정적 태도(5문항), 과제책임감(4문항) 등 6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16].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학업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의 연구에서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72이었고[16],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937이다.

3)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Folkman& Lazarus가 개발하고

Park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하위영

역은 문제중심적 대처방식,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방식,

정서적 대처방식,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 등 4개의 영역

으로 각각 6개 문항씩 총 2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7]. 각 문항은 4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그 대처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Park의 연구에서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83이었고[17],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888이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학업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실수와 백분

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학업탄력성, 스트레

스 대처방식의 차이는 t-test와 ANOVA, 사후검증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표 1에서와 같이 연구대상자는 전체 205명으로 성별

은 여자가 172명(83.9%)이었고, 연령은 20세 이하가

174명(84.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거주 형태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이 115명(56.1%)로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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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학동기는 취업이 잘 되어서가 75명(36.6%), 적성

에 맞아서가 70명(34.1%)로 두 가지의 요인이 대부분이

며, 전공만족도는 만족이상이 134명(64.5%), 보통이 61

명(29.8%)로 보통 이상의 대상자가 약 95%이다.

2. 대상자의 학업탄력성, 스트레스 대처양식, 자기주

도학습 준비도

표 2와 같이 학업탄력성의 평균은 최대 5점 중

2.36±0.45점이고,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의 평균은 최대 5

점에 2.61±0.30점이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최

대 4점에 2.14±0.25점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업탄력성,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

표 1에서 학업탄력성은 일반적 특성 중 전공만족도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공만족

도에 ‘보통’으로 답한 학생들이 2.50±0.41점으로 가장 높

았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만족’에 답한 학생과 ‘만족’으

로 답한 학생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F=6.771, p<.001).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도 일반적인 특

성 중 전공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보

통’으로 답한 학생들이 2.68±0.2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만족’이라 답한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4.401, p=0.005).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일반적 특성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4. 학업탄력성,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스트레스 대처방

식의 상관관계

표 3과 같이 학업탄력성은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r=0.573, p<0.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살펴보면 문제중심

적 대처(r=0.305, p<0.001), 사회적지지 대처(r=0.321,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탄력성,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
Table 1. Academic resilienc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Stress Coping Method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205)

Variables Categories n(%)
Academic resilienc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tress Coping Method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33(16.1) 2.38±0.42 1.161

(.251)

2.60±0.33 1.875
(.071)　

2.03±0.38 -1.659
(.104)Female 172(83.9) 2.28±0.52 2.49±0.37 2.15±0.36

Age
≤ 20 174(84.9) 2.28±0.54 -1.170

(.074)

2.53±0.38 2.219
(.030)

2.10±0.36 -2.561
(.014)≥21 31(15.1) 2.40±0.32 2.41±0.25 2.27±0.33

Religion

Protestant christian 34(16.6) 2.31±0.60

0.195
(.900)

2.43±0.38

0.696
(.556)

2.21±0.33

1.296
(.277)

Catholic christian 27(13.2) 2.23±0.43 2.50±0.28 2.20±0.31

Buddist 12(5.9) 2.32±0.59 2.48±0.32 2.13±0.39

No religion 132(64.4) 2.31±0.50 2.53±0.38 2.09±0.37

Place of
residence

Home 87(42.4) 2.34±0.45
0.457
(.634)

2.57±0.29
2.978
(.053)

2.17±0.30
1.153
(.318)

Dormitory 115(56.1) 2.27±0.56 2.46±0.41 2.10±0.41

Rented room 3(1.5) 2.30±0.20 2.75±0.21 1.97±0.02

Motivation
of entrance

Wanted 70(34.1) 2.32±0.44

0.796
(.529)

2.62±0.29

0.689
(.600)

2.13±0.24

0.674
(.611)

Corresponding to
score

6(2.9) 2.57±0.40 2.79±0.30 2.29±0.23

Job opportunity 75(36.6) 2.37±0.48 2.61±0.29 2.14±0.27
Recommendation of
other

38(18.5) 2.34±0.45 2.57±0.34 2.12±0.24

The others 16(7.8) 2.57±0.28 2.58±0.35 2.18±0.28

Satisfaction of
Major

Very satisfactiona 59(28.8) 2.15±0.44

6.771
(<.001)
(a<b,
a<c)

2.50±0.31

4.401
(.005)
(a<c)

2.08±0.24

1.798
(.131)

Satisfactionb 75(36.6) 2.39±0.46 2.64±0.29 2.14±0.24

Moderatec 61(29.8) 2.50±0.41 2.68±0.29 2.19±0.26

Dissatisfaction 10(4.9)) 2.32±0.31 2.51±0.26 2.14±0.29

Very dissatisfaction 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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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 소망적 사고 대처(r=0.344, p<0.001)은 학업탄

력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정서중심적 대처

(r=-0.064, p=0.182)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업탄력성과 전공 만족도

(r=0.256, p<0.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5.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전공만족

도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학업탄력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자

기주도학습 준비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문제중심

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와 일

반적 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전공만족도를 포

함하여 다중회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정

규성과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여 회귀분석의 조건 충족

을 확인하였으며, , Durbin-Waston은 2.128로 독립변수

간의 상호독립성을 만족하였다. 오차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 한계는 .737~.937으로 0.1을 초과했

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068~1.357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기주도학습

준비도(β=0.498, p<.001),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사회지

지적 대처(β=0.203, p=0.001), 전공만족도(β=0.117,

p=0.034)이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4.8%이다.

Ⅳ.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준비

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학과 신입생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최대 평점 4점에 대해 2.14점으로 나타났고, 각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는 정서적 대처가 가장 높았으며,

표 2. 자기주도학습준비도, 학업탄력성, 스트레스대처방식의
수준
Table 2. Level of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cademic
resilience and Stress Coping Method (N=205)

변수 M±SD Range

Academic resilience 2.36±.045

Learning regulation 2.44±.056

1-5

Peer support 2.34±0.59

Self control 2.21±0.55

Positive attitude 2.47±0.56

Task responsibility 2.32±0.58

Parental support 2.43±0.74

Self-Directed Learning 2.61±0.30

original approach 2.63±0.39

1-5

exploratory characteristics 2.53±0.46

voluntary plan 2.67±0.33

Learning responsibility 2.85±0.43

Love of Learning 2.61±0.43

future-oriented 2.56±0.54

learner beliefs 2.42±0.57

Stress Coping Method 2.14±0.25

Problem-focused coping 2.10±0.34

1-4
Seeks social support coping 2.09±0.38

Emotion-focused coping 2.36±0.39

Hopeful thought coping 2.01±0.36

표 3. 학업탄력성,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전공만족도 간 상관관계
Table 3. The correlation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cademic Resilience, Stress Coping Method, Satisfaction
of Major (N=205)

Academic
resilienc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tress Coping Method
Problem-focused

coping
Seeks social
support coping

Emotion-focused
coping

Hopeful thought
coping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0.573* 1

Stress
Coping
Method

Problem-focused
coping

0.305* 0.227** 1

Seeks social
support coping

0.321*
0.046
(.258)

0.302* 1

Emotion-focused
coping

-0.064
(.182)

-0.229** 0.165** 0.330* 1

Hopeful thought
coping

0.344* 0.223** 0.185** 0.443* 0.249* 1

Satisfaction of Major 0.256* 0.172** 0.191** 0.141***
-0.019
(.397)

0.070
(.162)

* p<0.001,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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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중심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소망적 사고 대

처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Kang과 Choi[14]의 연구에서는 2.53점, 2학년을 대상으

로 한 Lim과 Yeom[13]의 연구에서는 2.60점으로 나타

나 본 연구의 점수보다 높았다. 선행연구에서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적극적인 대처의 점수가 더 높았으

나 신입생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소극적

대처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대

처방식인 문제중심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를 사용

하는 경우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

[18]. 따라서 간호학과 신입생의 경우 적극적 대처방식

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는 최대 평점

5점에 대해 2.61점을 나타냈고, 하위영역에서는 학습책

임성이 가장 높고, 자발적 계획, 독창적 접근, 학습에

대한 애착, 미래지향적, 탐구적 특성, 학습자적 신념 순

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학과 신입생

을 측정한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워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하나 3학년을 조사한 Kim[19]의 연구에서는 평점

이 3.44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고, Lee와

Kim[20]의 연구에서도 평점 3. 58점으로 본 연구의 결

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입생들은 대학 수업 과

정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에 노출된 경험이 없어 스스로

의 학습을 어려워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며 학습과

정에서 처음부터 자기주도적 학습과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21].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특성에 따

라서는 전공만족도에 따라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의 차

이가 있는 것(F=4.401, p=0.005)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이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학습에 대한 흥미가

없고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입생 때부터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 제공

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의 학업탄력성은 최대 평점 5점에 대해

2.36점으로 나타났고,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전공만

족도에 따라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6.771, p<.001). 하부영역 점수를 보면 긍정적 태도

의 점수가 가장 높고, 학습조절, 부모의 지지, 친구지

지, 과제책임감, 자기통제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이

아닌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통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22]. 신입생의 경우 긍정적 태

도와 학습조절, 부모의 지지가 높은 것은 입시 준비의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조정

하며 부모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경

험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하부 방식 중 문제중심적 대처(r=0.305,

p<0.001), 사회적지지 대처(r=0.321, p<0.001), 소망적

사고 대처(r=0.344, p<0.001), 일반적 특성의 전공만족

도가 학업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상관

관계를 갖는다. 이 중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부영역 중 사회적지지 대처(r=0.321,

p<0.001), 전공만족도는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Jeong[11]의 연구에서도 자기주도학

습 준비도와 학업탄력성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자기

주도학습 준비도가 대인관계능력을 매개로 학업탄력성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학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위기상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어

표 4. 학업탄력성의 영향요인
Table 4. Predicting factors of Academic resilience (N=205)
Dependent
Variablee

Predictor Variable B S.E β t P VIF

Academic
resilience

(Constant) -0.767 0.255 　 -3.001 0.003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0.746 0.085 0.498 8.824 0.000 1.130

Stress Coping Method

Problem-focused coping 0.113 0.076 0.086 1.491 0.138 1.177

Seeks social support coping 0.245 0.074 0.203 3.289 0.001 1.357

Hopeful thought coping 0.148 0.076 0.119 1.952 0.052 1.312

Satisfaction of Major 0.063 0.029 0.117 2.138 0.034 1.068

F=31.788(p<.001), R2=.448, adjR2=.434, D-W=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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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또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의 자발적 계획, 학습

책임성 등의 하부영역이 학업탄력성의 학습조절, 자기

통제, 과제 책임감 등의 하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

각된다. 학업탄력성을 증강 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문제중심적 대처가 학업탄력

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업탄력성의 관계를 규

명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탄력성은 역경이나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바람직한 적응을 보이는 현상으

로 다양한 학문적 영역으로 확장되었는데 교육에 적용

되어 만들어진 이론 중 하나가 학업탄력성이다[23]. 위

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바람직한 적응

을 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을 회복탄력성이라고 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

식과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를 보면 이 두 변인간

에는 양적 상관관계가 있으며[25],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양적 상관관계가 있고 스트레스 대처방

식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

다[26].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대학생활적응[14], 임상수

행능력[12], 의사소통능력[13]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학업탄력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 시 포함

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앞으로 학업적 부담이 크고 실습 등의 스트레스를

받을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과 적응과 원활한 학습발달

을 위해서는 학업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과 적응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 등 학과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Ⅴ. 결론과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

습 준비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업탄력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자기

주도학습 준비도와 학업탄력성은 전공 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방

식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업탄력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자기학습능력과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1개 학교의 신입생이 대상이므로 모든 간호학과

의 신입생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어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 연구와 본 연구를 근거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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